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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머리말

2004년 12월 26일 Sumatra-Andeaman 지진 및 지

진해일에 이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 및 지진해일의 피해를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

히 일본 도호쿠 지진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

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의 방사능 피해에 대

한 우려도 더욱 커졌으며, 에너지 소비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인

적, 물적 피해를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

었다.

지진재해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자연재해 중

에서도 가장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그 피해 규모가 다

른 어느 자연재해 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UN 산하 기구인 CRED(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and Disasters)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지진 발생 횟수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총 자

연재해 횟수의 10% 미만이지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

과 재산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피해의 30%에

달하고 있다(표 1).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지진발생에 관한 정확

한 단기 예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지

점에서의 지진 지속시간은 매우 짧지만 인명피해, 재

산손실 등의 1차적 재해와 더불어 화재, 주요시설의

가동불능, 공공서비스의 중단, 사회적 혼란야기 등의

2차적 재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수영 등, 2008). 지진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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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재해및피해현황(2005-2006, CRED-EMDAT)

구분 재해종합 지진 비고

재해수 8,776 850 9.69%
사망자수 2,216,408 616,429 27.81%

피해액(백만달러) 1,270,631 353,627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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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층면을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응력이

임계한도에 도달하여 발생한다. 과거 지진 발생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양산단층 시스템을 따라 비교적 많은 수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발견된 양산단층

시스템의 해저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동해 해저에서

도 비교적 많은 수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각종 산업시설과 우리나라 전력소모량의 상당 부분

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

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

지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글은 우리나라

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지진 및 지진

지체구조, 우리나라의 역사문헌 상에 나타나 있는

지진과 지진해일 기록 및 최근 발생하는 지진과 지

진해일 현황, 그리고 일반적인 지진위험성 관련 현

안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2. 우리나라 주변의 지진지체구조

우선 소제목에서‘지진지체구조’라 함은 지각의

구조와 움직임과 같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규

모의 구조지질을 의미한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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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주변 주요 판 경계



부분의 지진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판의 섭입 및 충

돌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

핀판이 서로 충돌하고 섭입하면서 대규모 지진이 자

주 발생하고 있다(그림 1).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

본 동북지진은 태평양 해저지각이 매년 약 83 mm

정도 북미 판과 유라시아 판으로 접근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2). 일본 동북

지진의 발생으로 이 지역의 300km x 150km의 단층

이 약 30~40m 이동하면서 해저면에 수직변위가 발

생하였고, 대규모의 지진해일을 수반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지진 중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지진

에는 일본 동북지진 이외에도 2011년 2월 22일 발생

한 규모 6.3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어치 지진,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규모 8.8의 칠레 컨셉시온

지진 등이 있는데, 이들 지진의 공통점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서 발생했다

는 것이다. 이 환태평양 지진대는 북쪽의 알류산열

도에서 시작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파프아뉴기니,

뉴질랜드, 남미의 칠레, 북미의 서부해안, 알라스카

지역까지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매년 많은 수의 대

규모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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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우리나라 주변 주요 지진 발생현황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의 지진

발생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판

의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 내

부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를 유발하

기도 하는데, 1976년 규모 7.9의 중국 당산지진,

1811~1812년 규모 8.0의 미국 중부 New Madrid 지

진 등이 판 내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

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예이다(Johnston and

Schweig, 1996).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 지진으

로 인한 피해가 매우 미비하였지만, 역사문헌 검토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피해유발 지진이 발

생한 바 있으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항

상 고려하여야 한다(Chiu and Kim, 2004; Lee and

Yang, 2006). 특히 우리나라 오대산 지역에서 2007

년 1월 20일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

에서 지진감지가 보고되기도 하여, 지진위험성 및

지진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기도 하였다(기상

청, 2007; 경재복 등, 2007; Kim and Park, 2010).

3. 우리나라 역사지진 및 역사지진해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계기지진관측의 시작은

1978년 이후이므로, 과거 약 30년간의 제한된 자료

사용이 가능하다(경재복 등, 2009). 1978년 이후 계

기지진 목록상의 우리나라 지진발생도는 매우 낮았

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그 재래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계기지진 자료만

으로는 우리나라의 장기 지진성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거 문헌

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지진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역사 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지진자료에는 완성도,

지진발생시 인구분포 현황에 따른 감진보고 편중,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 추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규모 5

이하의 소규모 지진의 경우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

라 역사지진목록의 경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비교

적 잘 수록되어 있다(e.g. Chiu and Kim, 2004; Lee

and Yang, 2006).

우리나라 지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 문헌에 산발적으로 수록되

어 있다. Wada(1912)는 우리나라 고문헌을 검토하

여 1,644회의 지진기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후 Musha(1951)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 및 화산

활동 기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Kim and

Gao(1995)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을 검토하여

역사지진목록을 발표하였고, Chiu and Kim(2004)

은 Kim and Gao(1995)의 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

라의 지진위험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장 최근에는 Lee and Yang(2006)이 우리나라 문헌

기록을 검토하고 이전 발표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중

복 기재된 지진기록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2,186

개의 지진이 기록된 한반도 역사지진목록을 발표하

였다(그림 3).

우리나라 역사지진 발생위치는 한반도 전역에 걸

쳐 분포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역사지진 자료의 한

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

기한 바 있다는 데는 지진학자간의 이견이 없어 보

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중 가장 큰 인

명피해를 유발시켰던 지진은 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서 Lee and Yang(2006)과 Chiu

and Kim(2004)이 이 지진의 규모를 6.7과 7.3으로

추정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1943년 7월 1일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Chiu and

Kim, 2004). 서울은 1394년 조선왕조의 한양 천도

이후 지난 600여 년간 우리나라 수도로서 정치/경제

일일 반반 기기 사사

4400 ││해안과 해양



/사회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30회,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18회, 그리고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5회 발

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20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 가

장 큰 지진은 1906년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이다

(Chiu and Kim, 2004). 역사지진목록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역사지진 목록상 지진활동도가

가장 왕성한 지역은 개성-서울-인천, 경주-포항 부

근이다. 경주, 개성, 서울은 역사상 왕조의 수도가

위치하였던 지역으로서 지진 발생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

한 시대별-지역별 인구분포의 영향에 의한 감진보

고 정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하여 수직변위를 일으킴으로서 발생

한다. 우리나라 역사기록에는 지진해일 기록 또한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중 몇몇 지진해일은 우리나

라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지진해일이 발

생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서쪽 해저

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진해일

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지진해일의 피

해와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진(땅의 흔들

림)기록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기록

상에는 지진과 지진해일을 동시에 기록한 경우가 여

러 차례 있다. 최근 기상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역

사지진목록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1643년 지진해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경상도의 대구(大丘)·안

동(安東)·김해(金海)·영덕(盈德) 등 고을에도 지

진이 있어 연대(烟臺)와 성첩(城堞)이 많이 무너졌

다. 울산부(蔚山府)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

쳐 나왔다. 전라도에도 지진이 있었다.

경상감사 장계의 내용이다. 좌도가 안동에서부터

동해·영덕이하를 경유해 돌아서 김천 각 읍에 이르

기까지 이번 달 초 9일 신시, 초 10일 진시에, 두 번

지진이 있었다. 성벽이 무너짐이 많았다. 울산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마찬가지로 지진이 있었다. (울

산)부의 동쪽 13 리 조석(밀물과 썰물)의 물이 출입

하는 곳에서, 물이 끓어올랐는데, 마치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육지로 1, 2 보 나왔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 건답 6 곳이 무너졌고, 물이 샘처럼 솟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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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기 2년에서 1905년 사이에 발생한 우리나라
주요 역사지진 (Lee and Yang, 2006).



으며, 물이 넘어 구멍이 다시 합쳐졌다. 물이 솟아난

곳에 각각 흰 모래 1, 2 두가 나와 쌓였다.

이 지진과 지진해일 기록을 정리한 교원대학교 경

재복 교수는 이 지진의 감진면적, 피해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하여 지진해일을 유발했다고 하였

다. 또한, 1681년 강릉-양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

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간방(艮方)으로부터 곤방(坤方)까지 지진(地震)이

일어났는데, 집이 몹시 흔들리고 창(窓)과 벽(壁)이

흔들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 중에는 말이 놀라 떨어

져 죽은 사람도 있다.

공청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지난 4월 26일 두루

도내에 지진이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렸으며, 창문

이 모두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두려워 물러났으며,

초목이 흔들렸다. 5월 초 2일에 홍주 등 16읍에서

또 지진이 있었다. 26일과 마찬가지로 동요하였다.

변이에 관계된 일이다.

강원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4월 26일 신시에 측정

하였다. 지진이 있었으며, 오래되어서야 그쳤다. 식

경(식사를 할 만한 시간)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가

곧 그쳤다. 또 5월 초 2일 인시(오전 3시에서 5시 사

이)에, 지진이 있었는데, 더욱 심하였다. 신시와 해시

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하루 안에 3회에 이르렀

다. 담벽이 무너졌으며 건물의 기와가 날라 떨어졌

다. 전후 지진은 변이 비상한 일이다.

강원도 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5월 초 2일에 도내

동일한 지진이 있은 뒤에, 강릉·양양·삼척은 11

일, 12일 사이에 연이어 지진이 있었다. 지난 4월 지

진이 있었을 때 양양·삼척 등 읍의 바다 파도가 진

동하고 끓어 올랐으며, 암석이 무너져 떨어졌다. 해

변이 조금 작아져 마치 조수가 물러난 때의 모습과

같았다. 변이 비상한 일에 관계된다.

이와 같은 역사상의 지진해일 기록을 볼 때 우리

나라 동해안에서는 언제든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의 대비태세

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4. 계기지진 및 최근 지진해일

1905년 조선총독부에서 인천관측소에 기계식 지

진계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계기지진의 역

사는 1943년부터 1963년까지의 지진관측 공백기를

거친 후 1963년 미국 지질조사소(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가 주관하는 세계표준지

진관측(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WWSSN)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관상

대(서울)에 세계표준지진계 1대가 설치되면서 지진

관측이 재개되었다. 이후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과 속리산지진(규모 5.2) 발생을 계기로 장비의

현대화를 구현하였으며, 1996년 영월지진(규모 4.5)

과 1997년 경주지진(규모 4.3), 그리고 1995년 일본

고베지진(규모 7.2)으로 국가 지진 방재 체계에 대

한 전면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꾸준히 보강

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e.g. 김성균 등,

2006). 국내에서는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연

구원과 일부 대학에서 지진관측망을 운영하며 상시

혹은 연구 목적의 지진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20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지

진은 1952년 3월 19일 평양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일일 반반 기기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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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의 지진이다(Engdahl and Villaseñor, 2002). 역

사지진의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그리고 발생시간

결정에는 주로 감진 보고가 사용되지만 계기지진기

록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외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

에 기록된 정확한 시간과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확

한 지진의 발생 시간과 위치, 그리고 규모의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지역

이나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정확한 발생 시간과

규모의 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계기지진

목록에서는 강원도 산악지역과 동해 울진 앞바다 해

저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이후 계기지진목록상 지진 활동

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영월지역, 동해 울진 앞바다

해역, 경주-포항 지역 등이다. 경주-포항 지역과 울

진 앞바다 해저의 경우, 활성단층이라고 생각되는

양산단층 시스템이 위치한 지역과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평양과 경주지역은 역사

지진과 계기지진 모두에서 높은 지진발생 성향을 보

이고 있고, 과거 역사기록 상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지역에서는 최근에도 많은 수의 지진

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역사문헌 상의 기

록이 많은 불확실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의 전반적인 지진위험성을 표시하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특히 동해

안은 일본 서해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

로 인한 지진해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

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인명피해와 재산피

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 서쪽 해저에서 지진과 지

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1시간

30분~3시간 사이에 지진해일이 몰려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5. 울진-포항 해저지진 발생 현황과 해저 단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넓은 지역에 걸쳐

일정한 규칙 없이 산만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같은 장소 혹은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르게 말하면 지진은 지하에 새

로운 단층을 형성하면서 발생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

재하는 단층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과거에 발생한 지진을 정확히 분

석하고, 현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의

위치와 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진발생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 지진

을 일으키는 단층의 규모, 활동성과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주변에 위치하는 단층과의 상호작용 등은 오

랜 기간 동안 지진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

하는 지진의 현황과 향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간략히 소개하고자한다.

지진관측망을 통하여 지진의 발생을 인지하면 지

진의 발생 위치와 시간, 규모 그리고 관심지역에서

이 지진으로 인한 진도 추정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이 중 지진의 발생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4개의 도착시간 관측이 필요하다. 실제 지진의

위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진원 위치와 시간의

초기치를 가정하고 이론적 지진파의 도착시간을 계

산하여 관측된 지진파 도착시간과의 차이를 구한다.

구해진 차를 이용하여 초기치를 수정하고, 수정된

초기치를 다시 진원 위치와 시간 추정을 위한 초기

값에 사용하는 반복적 방법(iterative way)을 사용한

다. 이런 반복은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

지 계속되며, 일반적으로 관측치와 이론치의

RMS(root-mean-square)가 미리 정해진 값에 도달

할 때까지 계속된다(Lee and Stewar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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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진 발생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지하 매질의 지진파 전파 속도 구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

은 연구자에 의하여 1차원 혹은 3차원 지하 속도 구

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제공하

고 있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하 속도 구

조 모델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

라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1차원 속도

구조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하구조를 표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붙어있는 형태이므로 대륙

지각에서 해양지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지하

속도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러한 부정확한 속도모델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보

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진의 발생위치를 결정하

기 위하여 JHD(Joint Hypocenter Determination)

방법과 파형의 유사성(Waveform Similarity)을 사용

하여 지진의 발생위치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지진 발생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밝혀

주지만 절대값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자

주 발생하고 있다. 1979년부터 2009년 사이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의 발생위치가

<그림 4>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울진-

영덕-포항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지체구조상 한

반도 대륙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지각 특성

의 동해 해저지각으로부터 대륙지각 특성의 한반도

지각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림 4>의

동해 해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직·간접

적으로 해양지각-대륙지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직도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

다. <그림 4>에는 또한 영덕앞바다(사각형으로 표

시된 부분) 해저에서 특히 많은 수의 지진이 좁은 지

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진관측망에서 지진신호를 관측하게 되고, 지

진 발생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자동 결정된 규모 2.0

이하의 지진을 포함한 영덕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지

진의 위치를 표시하면 <그림 5> (좌)와 같다. 이 그

림에 표시된 지진발생 현황으로는 지하에 어떠한 형

태의 단층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자료의

도착시간을 정밀 측정하고, 각 관측소에서의 관측된

지진파의 유사성을 정량화하여 지진의 발생위치를

정밀 재결정하면 <그림 5>(우)와 같이 된다. 이러한

지진의 발생현황을 이용하면 영덕 앞바다에서 발생

하는 지진은 3개의 지진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들 3개 군의 지진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3개

의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

진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해저 단층의 존

재 여부, 단층의 활동성과 위험성, 그리고 단층과 단

층간의 상호 상관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다.

5. 맺음말

우리나라의 지진관측 및 관련연구는 과거 1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현재 국내지

진의 감시와 대국민 통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

상청에서는 지진관측 후 120초 이내 지진속보, 300

초 이내 지진통보를 발표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

였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향상시켜

2015년에는 50초, 2020년에는 10초 이내에 지진경

보를 발령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조기경보체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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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79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우리나라 주요 지진 발생 현황(기상청 지진연보)



공적으로 수립된다면, 지진발생 후 실제 대규모 피

해의 원인이 되는 강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진재해저감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육상에 한정된

지진관측 만으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성공적인 조기경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지진조기경보의 성공 가능성

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성공적인 지진조기경보체

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육상에서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성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글 도입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의

피해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어느 자연재해 보

다 크게 발달할 수 있지만,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

로는 단기 지진예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지진은 이미 존재하는 단층상에서 반복적으로 발

생하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진관측은 거의 대부분이

육상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수행

중인 대부분의 지진해일관련 연구와 지진해일 피해

대비책 마련은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

진해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역사기록과 최근 지진발생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

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역사문헌에 나타

나 있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이 또

발생 할 수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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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덕앞바다지진발생현황. (좌) 지진관측망의자동지진발생위치결정결과 (우) 지진발생위치정밀재결정결과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저지진 발생특

성 파악은 해저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진을 정

밀 근접 감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정확한 해저

지진의 발생현황 파악은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구조

의 규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일단 피해를 일으키

는 지하구조를 알고 얼마나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지

를 규명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진 및 지진해

일에 대한 대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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